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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노동자가 직접 제정한다
 백승호 기자  승인 2020.04.14 16:21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선전전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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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는 지역 조합원들과 함께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앞에서 '4월 건강권 쟁취 투쟁승리' 선전전을 전개했다.

세종충남지역본부는 선전전을 통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정부의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특히 특수고용, 파견, 용역,

중소영세 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 등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가장 취약한 층에 먼저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고 그 타격도 상당기간 지

속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으며 정부와 노동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이들은 "현장에서는 아직까지 넘어짐, 무너짐, 화재폭발 등의 사고성 사망재해와 중금속 중독, 뇌심혈관계질환 같은 직업성 질

병 사망자까지 포함해 해마다 약 2천4백명의 노동자가 출근 뒤 퇴근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우리 노동자가 직접 '중대재해기업처

벌법'을 제정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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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전에 함께 한 금속노조 충남지부 정상만 수석부지부장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결국  노동자의 목숨을 살리는 법이 될 것"이

라고 외치며 "우리의 손으로 직접 법을 제정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세종충남본부 안재범 노동안전보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여전히 죽음으로 내모는 노동현장이지만 자본의 이윤을 위해 작업중지권

은 축소되고, 위험의 외주화는 확대되고 있다"고 분노하며, "노동자의 생명을 우선으로 근로감독권을 행사 해야 할 노동부는 오히려

노동자의 죽음을 외면하는 근로감독을 하고있다"고 꼬집으며 "민주노총은 다치지않고, 죽지않고, 병들지 않는 노동현장을 위해 투쟁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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